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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2차전지 기술유출 “논란”
프랑스 르노자동차 간부 3명 직무정지 … 양사 모두 유출 가능성 부인

LG화학은 르노자동차를 통한 2차전지 기술 유출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LG화학은 프랑스 르노자동차 간부의 기술유출 사건으로 LG화학의 2차전지 기술이 함께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르노자동차에 확인한 결과 해당 기술이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월9일 발표했다.

사건에 연루된 르노자동차 간부 3명이 LG화학과 관련된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고, 르노자동차의

최고운영책임자(COO)도 프랑스 신문 르몽드와 인터뷰에서 LG화학의 기술유출이 없었다고 밝혔다.

1월5일 르노자동차는 개발하고 있는 전기자동차(EV) 모델의 내부 비밀정보를 빼낸 책임을 물어 매니저 3명

에게 직무수행을 정지시킨 바 있다.

외신들은 유출 정보 가운데 LG화학의 전기자동차용 2차전지 기술도 포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LG화학은 2010년 9월 유럽 3위의 자동차기업인 르노자동차가 2011년 양산할 전기자동차에 쓰이는 2차전지

를 장기 공급하는 계약을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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